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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살고 있는 로스 안젤레스 시와 로스 안젤레스 카운티에서는 2021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연방법으로는 현재 시간당 최저 임금이 $7.25이지만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그 최저임금이 $10입니다.  1년 전에는 그 임금이 $9 였습니다.  샌프랜 시스코에서는 2018년 까지 최하임금을 $15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10에서 $15 로 올리는 것은 50% 올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직장을 유지하는 사람에게는 올리는 최하임금이 도움을 주겠지만 올라가는 최저임금 때문에 직장을 잃게 되는 사람들이 많게 된다는 점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오클랜드시 입니다.  오클랜드 시는 막노로동자의 임금을 물가에 따라 조정하도록 시 조례를 2014년에 통과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최하 임금이 $12.55으로 올랐습니다. 무슨 결과가 나왔을까요? 대형 소매점인 월마트 (Wal-Mart)가 문을 닫았습니다. 세계 최대 소매기업인 월마트는 세계적으로 200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오클랜드의 월마트가 폐점하게 된 이유는 최저임금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유는 옆 도시인 샌 리앤드로 (San Leandro)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샌 리앤드로에 소재한 두 곳의 월마트는 아직도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샌리앤드로의 최저 임금은 캘리포니아의 최저임금인 $10에서 올리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15가 되면 월마트는 전국적으로 269 점포를 폐쇄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시애틀에서는 2017년 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로 올리도록 시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시애틀에서는  이 원고를 쓰고 있는 현재  이미 700 개의 식당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무당파 인 의회예산국이 2014년에 내놓은 연구에 의하면  연방 최저임금을 현재의 $7.25으로부터 $10로 인상하면 전국적으로 5,000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인들에게 임금을 올려주자고 말하지만 실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미국인들에게 해고통지를 주게 된다는 말과 같다고 해학했습니다.

최저임금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근로자는 모두 비숙련 근로자들입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그들을 고용하는 기업은 멕시코나 월남으로 업소를 옮겨 가게 됩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의 실업률은 5.8%이고 로스 안젤레스는 5.9%이며 전국적으로는 4.9%입니다. 로스안젤리스와 인접하고 있는 오랜지 카운티는 실업률이 4.1%입니다. 오클랜드의 실업률은 월마트가 폐점하기 전에 4.4%였는데 지금은그 실업률이 올라갔을 것은 당연합니다. 일자리를 잃은 빈곤층 근로자들은 즉시로 정부의 복지 수혜자가 될 것이고 그들은 세금으로 생활을 지탱하게 되는 것이겠지요. 최저임금이 오른다해서 기능공이나 숙련공들은 일자리를 유지하기 때문에 결국 최저임금 상승으로 제일 피해를 많이 받는 층은 빈곤층의 근로자들일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위정자들은 포퓰리즘에  기초를 둔 정책시행을 한답시고 가장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의 일자리를 잃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복지  정책에 노력을 과도하게 기울이면 결국 국세낭비의 결과를 낳게 된다는 교훈을 정치인들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끝
